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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시스는 HIFU·MRF를 주력으로 MNRF·Laser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글로벌 EBD 기업으로, 1H26 매출은 20.1% 증가했으나 영업이

익은 0.8% 감소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둔화가 동시에 나타남 

■ 국내 수요 부진에도 1H26 기존 해외 매출은 22.7% 증가했으며, 미국·유럽 대형시장 침투와 EBD 제품군 확대, Installed Base 증가가 중장기 

성장의 핵심축 

■ MedSystems 인수로 남미 판매구조를 직영화하며 연결 외형은 확대됐으나 수익성은 하락함, 향후 기존 고객망을 활용한 Cross-selling과 연

결 영업이익률 회복이 인수 성과의 핵심 

■ 2026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4,263억원(+26.6% YoY), 영업이익 1,861억원(+9.1% YoY), 영업이익률 43.6%를 전망. 2026F 기준 밸류에

이션은 PER 13.7배, PBR 3.2배 수준으로 최근 5개년 Historical Band 하단에 위치해 주가 조정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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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BD 풀라인업 확대, 해외 성장 지속 

클래시스는 HIFU·MRF를 중심으로 MNRF·Laser까지 주요 EBD 기술을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

오를 구축함. 2026년 상반기 기존 해외 매출은 1,3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했으

며, 해외 장비와 소모품 매출도 각각 31.3%, 13.7% 성장. 미국·유럽 등 대형시장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5년 말 글로벌 Installed Base는 약 4.5만대까지 증가함. 향후 신규 장비의 

설치 확대와 기존 고객 대상 제품 다변화가 소모품 반복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MedSystems 인수로 남미 직영화, 현지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핵심 

2026년 3월 MedSystems 인수를 통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주요 시장을 대리점 판매에서 직

영 체제로 전환함. MedSystems는 15,000개 이상의 고객 네트워크와 현지 영업·교육·마케팅 인

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Ultraformer·Volnewmer에 Quadessy·Laser 등을 추가 공급할 수 있

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연결 초기에는 저마진 유통사업 편입과 판관비 증가, 기존 재고의 미실현

이익 제거로 수익성이 하락했으나, 향후 현지 매출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연결 영업이익

률 정상화 기대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2026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4,263억원(+26.6% YoY), 영업이익 1,861억원(+9.1% YoY), 영업

이익률 43.6%를 전망. 해외 성장과 MedSystems 연결 편입으로 외형은 확대되나, 남미 유통사

업 편입과 해외 직영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주가는 2026F 

PER 13.7배, PBR 3.2배로 최근 5개년 Historical Band 하단에 위치, 향후 국내 수요 안정화와 

MedSystems 편입 이후 수익성 회복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변수로 판단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418 1,801 2,429 3,368 4,263 
YoY(%) 41.0 27.0 34.9 38.6 26.6 

영업이익(억원) 689 896 1,224 1,706 1,861 
OP 마진(%) 48.6 49.8 50.4 50.7 43.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754 742 979 1,319 1,468 
EPS(원) 1,164 1,146 1,517 2,014 2,248 
YoY(%) 71.9 -1.5 32.4 32.8 11.6 

PER(배) 15.8 32.9 31.4 27.1 13.7 
PSR(배) 8.4 13.6 12.7 10.6 4.7 

EV/EBITDA(배) 15.8 25.3 23.6 18.6 9.2 
PBR(배) 5.2 8.6 6.9 6.5 3.2 
ROE(%) 38.3 28.9 26.5 26.2 24.7 

배당수익률(%) 0.6 0.5 0.5 1.8 3.3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28) 30,750원 

52주 최고가 75,600원 

52주 최저가 30,550원 

KOSDAQ (9/28) 846.58p 

자본금 66억원 

시가총액 20,060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6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00억원 

외국인지분율 68.16% 

주요주주 BCPE Centur Investments, LP 외 1 인 49.08% 

 정성재 9.86%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7.5 -43.1 -38.7 

상대주가 -8.4 -23.2 -39.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

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

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

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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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개요 

국내 비침습 리프팅 대중화를 넘어 

글로벌 EBD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 

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된 피부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

(Energy-Based Device, EBD)를 주력으로 개발·생산·판매하고 있다. 2014년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장비 슈링크

(Ultraformer III)를 출시하며 국내 비침습 리프팅 시술의 대중화를 주도했으며, 2017년 스팩(SPAC) 합병을 통해 코스

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2021년에는 슈링크의 후속 모델인 슈링크 유니버스(Ultraformer MPT)의 국내 허가를 획득했

고, 2022년 모노폴라 고주파(MRF) 장비 볼뉴머(Volnewmer, 미국명 Everesse)를 출시하며 HIFU에 이어 RF 영역으

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2022년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BCPE Centur Investments, LP

가 최대주주로 변경되었다. 

 

2024년에는 미용의료기기 업체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확대하였다. 클래시스는 기존 

HIFU와 MRF에 더해 이루다가 보유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MNRF)와 레이저(Laser) 기술을 확보했으며, 2025년에는 

차세대 MNRF 장비 쿼드세이(Quadessy)를 국내에 출시하였다. 현재 주요 제품군은 HIFU의 슈링크 시리즈(슈링크·슈

링크 유니버스), MRF의 볼뉴머, MNRF의 쿼드세이, 레이저 기반의 리팟(Reepot), 포트라(Fortra) 등으로, 주요 EBD 에

너지원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2025년 5월 볼뉴머, 같은 해 8월 Ultraformer MPT가 유

럽 CE MDR 인증을 획득하면서 주요 제품의 글로벌 판매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동사의 매출구조는 장비와 소모품을 양대 축으로 한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장비 51.7%, 소모품 45.9%로 두 

부문이 전체 매출의 97.6%를 차지한다. 장비 판매를 통해 설치기반(Installed Base)을 확대하고, 이후 시술 횟수가 증

가하면서 카트리지·팁 등 전용 소모품의 반복 구매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장비 판매 확대는 당기의 장비 매

출뿐 아니라 향후 소모품 매출 기반을 함께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별로는 2025년 수출 비중이 66.7%로, 해외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판매는 전 세계 약 80개국의 대리점망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에는 주요 시장에서 현지 직영 체제를 병행하는 방

향으로 판매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2024년 일본 법인 Classys Japan을 설립한 데 이어 2025년 Classys Brasil을 

설립했으며, 2026년 3월 Classys Brasil을 통해 브라질 주요 유통사 MedSystems를 보유한 JL Health 

Participações 지분 77.5%를 인수하였다. 이와 함께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현지 유통법인도 인수하면서 남미 주

요 시장의 판매·마케팅 기능을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2026년 6월 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11개사로, 2026년에 6개사가 증가하였다. 기존 종속기업은 홈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Skederm과 중국 Skederm Shanghai, 일본 의료기기 판매를 담당하는 Classys Japan, 의료기기 개

발·생산을 담당하는 엔슨, 남미 사업을 관리하는 Classys Brasil 등이다. 2026년에는 Classys Brasil 산하에 JL 

Health, MedSystems, Mosaic, MB가 추가됐으며, 클래시스가 직접 보유한 콜롬비아·아르헨티나 판매법인도 연결대상

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구조는 대리점 중심의 수출에서 일본 및 남미 주요 시장의 직영 판매를 병행하는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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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종속기업은 브라질 소재의 Classys 

Brasil Ltda.(지분율 100.0%)가 유일하다. Classys Brasil Ltda.는 해외 자회사 관리 법인으로,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남미 소재의 자회사 5개를 2026년 3월 중으로 신규 편입하였다. 

 

2026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BCPE Centur Investments, LP로 지분 46.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자인 정성

재 전 대표이사는 9.86%, 특수관계인 포함 시 13.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BCPE는 2025년 5월에 이어 2026

년 2월에도 일부 지분을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2024년 말 60.16%에서 2025년 말 54.16%, 

2026년 6월 말 46.10%로 낮아졌다. 

 

회사 연혁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기업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및 실적(1H26 기준)                            (단위: 억원)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업종 매출 순손익 

Skederm, Inc. 100.0% 미국 화장품 판매 0 0 

Skederm Shanghai co., Ltd. 100.0% 중국 화장품 판매 - 0 

Classys Japan 100.0% 일본 의료기기 판매 4 -10 

(주)엔슨 73.0% 한국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36 3 

Classys Brasil Ltda. 100.0% 브라질 해외 자회사 관리 237 -152 

JL HEALTH PARTIC S/A 77.5% 브라질 해외 자회사 관리 - - 

MEDSYSTEMS COMERCIO IMP E EXP LTDA 77.5% 브라질 의료기기 판매 - - 

MB SERVICOS DIGITAIS LTDA 77.5% 브라질 의료기기 금융서비스 - - 

MOSAIC EDUCACAO E SERVICOS 77.5% 브라질 교육 서비스업 - - 

MEDSYSTEMS AR S.A.U 100.0%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판매 12 2 

MEDSYSTEMS CO S.A.S 100.0% 콜롬비아 의료기기 판매 21 2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07 

2011 

2012 

클래시스 설립 

크라리포(Cryolipo) 출시 

울트라포머(Ultraformer) 출시 
 

2014 

2015 

 

2016 

2017 

슈링크(Ultraformer III) 출시 

슈링크(Ultraformer III) 유럽 CE 인증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사이저(Scizer) 출시 

리핏(Refit) 출시 

울핏(Ulfit) 출시 

중국 Skederm Shanghai co., ltd. 설립 

미국 Skederm, Inc. 인수 

코스닥 시장 스팩 합병 상장 
 

2018 

 

2019 

2021 

문정동 제1공장 매입 

아쿠아퓨어(Aquapure) 출시 

미사 제2공장 준공 

슈링크 유니버스(Ultraformer MPT) 식약처 허가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2 

 

 

 

 

2023 

 

2024 

 

 

 

 

2025 

 

 

 

 

 

 

2026 

본사 변경 

최대주주 BCPE(베인캐피탈 산하펀드)로 변경 

대표이사 변경(백승한 대표이사 신규 선임) 

볼뉴머(Volnewmer) 식약처 허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 

코스닥 라이징 스타 선정 

사이저(Scizer) 미국 FDA 허가 

볼뉴머(Volnewmer) 미국 FDA 허가 

250억원 규모 자기주식 소각 

CLASSYS JAPAN 법인 설립 

클래시스-이루다 통합법인 출범 

5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대주주 보유지분 블록딜(6%) 

코스닥 시장 공시 우수법인 선정 

볼뉴머(Volnewmer) 유럽 CE MDR 인증 

쿼드세이(Quadessy) 국내 런칭 

슈링크 유니버스(Ultraformer MPT) 유럽 CE MDR 인증 

CLASSYS BRASIL LTDA 설립 

슈링크홈 리프투글로우 국내 런칭 

MSCI ESG 평가 'AAA'등급 획득 

JL Health(브라질 대리점 MedSystems의 모회사) 인수 완료 
 

2007-2013
제품 기반 구비

2018-2021
인프라 확장 투자

2022~
새로운 도약

2014-2017
제품/지역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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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주: 2026년 9월 3일 공시에 따르면, Capital Research and Management Company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품목 및 제품 

HIFU·MRF를 기반으로 

MNRF·Laser까지 EBD 

포트폴리오 확대 

클래시스는 초음파·고주파·레이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리프팅·타이트닝·피부 재생·색소 개선 등에 적용되는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Energy-Based Device, EBD)를 개발·생산·판매하고 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구성은 

장비 52%, 소모품 46%, 홈케어 등 기타 2%로 장비와 소모품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사는 HIFU 기반 슈링크 시리즈와 MRF 기반 볼뉴머를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2024년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 

MNRF와 Laser 기술을 확보하면서 EBD 주요 기술 영역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다. 현재 주요 제품은 HIFU

의 슈링크 유니버스, MRF의 볼뉴머, MNRF의 쿼드세이, Laser의 리팟·포트라·엘르레이 등으로 구성된다. 

  

품목별 매출 비중(2025년 연결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2025년 연결기준)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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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용 의료기기 장비 및 소모품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HIFU 대표 제품 

: 슈링크 유니버스 

(Ultraformer MPT) 

HIFU(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는 동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기술이다. 주력 제품인 슈링크 유니버

스(Ultraformer MPT)는 피부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깊이에 초음파 에너지를 집중시켜 열 응고점을 형성

하고, 조직의 응고와 수축을 통해 리프팅 효과를 구현하는 장비이다. 1.5mm 진피 상부층부터 3.0mm 진피 하부층, 

4.5mm SMAS(근막)층과 바디 영역까지 다양한 깊이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카트리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기존 한 방향 에너지 조사 방식의 Normal Mode와 함께 양방향으로 에너지를 조사하는 MP Mode를 적용해 300샷 

기준 시술 시간을 기존 약 8~10분에서 4~5분으로 단축하였다. 2025년 말 기준 Ultraformer 시리즈의 글로벌 누적 

설치대수는 약 2.1만대로, 동사 제품 가운데 가장 큰 설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MRF 대표 제품 

: 볼뉴머(Volnewmer,  

미국명 Everesse) 

MRF(Monopolar Radio Frequency)의 대표 제품은 볼뉴머(Volnewmer, 미국명 Everesse)이다. 볼뉴머는 피부 

표면에 6.78MHz 단극성 고주파 전류를 전달해 발생한 열에너지로 피부 조직의 응고를 유도하고, 이후 조직이 회복되

는 과정에서 피부 타이트닝 효과를 구현하는 장비이다. 시술 부위에 따라 면적이 다른 4종의 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수냉 방식을 적용해 피부 표면을 냉각하면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한다. 2022년 국내 출시 이후 2024년 미국 

FDA 허가와 2025년 유럽 CE MDR 인증을 획득하며 판매지역을 확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Volnewmer/ 

Everesse의 글로벌 누적 설치대수는 약 3,300대이다. 

  

MNRF 대표 제품 

: 쿼드세이(Quadessy) 

MNRF(Microneedling Radio Frequency)는 이루다 합병을 통해 확보한 신규 사업영역으로, 2025년 출시한 쿼드

세이(Quadessy)가 대표 제품이다. MNRF는 미세침을 피부에 삽입해 진피층에 직접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이다. 2025년 출시한 쿼드세이는 비침습 방식의 바이폴라 RF와 침습형 MNRF를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해 피부 예열

과 진피층 열 응고를 단계적으로 구현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재생을 유도한다. 3종의 핸드피스와 총 9종의 팁을 기반

으로 시술 목적과 부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 국내 출시 이후 2026년 3월 미국과 태국으로 판매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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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였다. 

  

Laser 대표 제품 

: 리팟(Reepot), 포트라(Fortra), 

엘르레이(Eleray, Curas 

Hybrid) 

Laser 영역에서는 리팟(Reepot), 포트라(Fortra), 엘르레이(Eleray, Curas Hybrid) 등을 보유하고 있다. 리팟은 색

소병변을 타깃으로 하는 레이저 장비로, 병변의 형태와 위치를 인식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AutoDerm 기술과 접촉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포트라는 755nm·808nm·940nm·1,064nm의 네 가지 파장을 이용해 다양한 

피부 타입과 시술 목적에 대응하며, 엘르레이는 532nm와 1,064nm를 활용하는 Q-Switch 기반 장비이다. 이에 따라 

이루다 합병 이전 HIFU·MRF 중심이었던 제품군은 MNRF와 Laser까지 확대됐으며, 적용 영역도 기존 리프팅·타이트

닝에서 피부 재생과 색소 개선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동사의 사업모델에서 소모품은 장비와 함께 핵심적인 수익원이다. HIFU의 카트리지, MRF의 팁, MNRF의 니들팁 등은 

시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교체되기 때문에 장비 설치대수와 시술 횟수가 증가할수록 소모품 수요도 확대되는 구

조이다. 기존 슈링크 시리즈의 카트리지에 볼뉴머 팁과 쿼드세이 니들팁 등 신규 플랫폼의 소모품이 추가되면서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제품군도 다변화되고 있다. 

 

지역 및 에너지원별 장비 누적 판매량(2025년말 기준)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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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침습·저침습 시술 대중화로 Aesthetic EBD 시장 구조적 성장 

비침습·저침습 미용시술의  

수요 확대와 기술 고도화 기반으로 

글로벌 EBD 시장은 지속 성장세. 

장비 보급 확대는 시술량과 

반복 소모품 수요 증가로 연결 

미용의료 시장에서는 보툴리눔 톡신·필러와 같은 주사형 시술과 함께 초음파, 고주파(RF), 레이저, 광에너지 등을 활용

하는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Energy-Based Device, EBD)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EBD는 피부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리프팅·타이트닝·피부 재생·색소 개선·제모·체형 관리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절개를 최소화하거나 필요

로 하지 않는 비침습·저침습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달 기술과 냉각 시스템 등의 고도화를 통해 시술 부

위와 적용 목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EBD 시장은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

면 글로벌 Energy-Based Aesthetic Devices 시장은 2025년 75억달러에서 2033년 157억달러로 연평균 9.8%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군은 Medical Laser, Light-based Device, RF, Ultrasound 등으로 구성되며, Skin 

Tightening·Skin Rejuvenation·Body Contouring·Hair Removal 등 다양한 미용시술에 활용된다. 2025년 기준 북미

가 전체 시장의 39.6%를 차지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6~2033년 상대적으로 높

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용시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확대와 EBD 기술 고도화, 피부과·메드스파 등 시술기관 확대가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Energy-Based Aesthetic Devices 시장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제 시술 건수에서도 비수술 피부 타이트닝 수요 확대가 확인된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의 Global Survey 

2024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가 시행한 비수술 미용시술은 약 2,054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수술 피부 타이트닝(Non-Surgical Skin Tightening)은 123.9만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 필러·제모에 이어 네 번째로 시술 건수가 많았다. 시술 건수는 2023년 89.2만건에서 2024년 123.9만건

으로 38.9% 증가해 주요 비수술 미용시술 가운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ISAPS 통계는 성형외과 의사가 시

행한 시술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피부과·일반의·메드스파 등을 포함한 전체 미용시술 시장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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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피부 타이트닝은 전체 비수술 미용시술에서 톡신·필러 대비 시장 규모는 작지만, 연간 100만건을 상회하는 주

요 시술군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부 이완과 탄력 개선에 활용되는 HIFU와 RF 계열 장비는 절개 

없이 시술할 수 있고 반복적인 관리가 가능해 비수술 미용시술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EBD 영역이다. 

이에 따라 리프팅·타이트닝 시술 수요 증가는 신규 장비 도입뿐 아니라 기존 장비의 시술 횟수 증가와 가동률 상승으

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은 EBD 제조사의 사업모델에도 반영된다. 장비 판매를 통해 Installed Base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시술 

공급 기반이 늘어나고, 이후 시술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용 카트리지·팁 등의 소모품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HIFU·MRF·MNRF처럼 시술 과정에서 전용 소모품을 사용하는 제품은 신규 장비 판매와 기존 설치 장비에서 발생하는 

반복매출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결국 EBD 시장의 성장은 장비 판매량 확대와 Installed Base 누적, 시술 증가에 따

른 소모품 매출 확대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주요 비수술 미용시술 비중(2024년 시술 건수 기준) 

 
자료: ISAPS, Global Survey 2024,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요 비수술 미용시술 비중 건수 

 
주: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가 시행한 시술 기준. ISAPS의 연도별 증감률은 양 연도에 동일하게 조사된 시술 항목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므로 전체 시술 건수의 단순 증감

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ISAPS, Global Survey 2024,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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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YoY
38.9% YoY

33.3%
YoY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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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시술 확산으로 단일 장비에서 멀티플랫폼으로 경쟁영역 확대 

EBD 시술은 에너지원별 작용 

영역을 활용한 복합시술로 확장중. 

제조사의 경쟁영역도 단일 장비 

성능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임상근거, 시술 프로토콜로 확장 

EBD 시장은 개별 에너지원의 성능 경쟁을 넘어 서로 다른 기술을 조합해 다양한 피부 고민과 조직층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피부 노화는 처짐·탄력 저하·주름·피부결 변화·색소 침착 등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 에너

지원은 피부에 전달되는 방식과 작용 깊이가 다르다. HIFU는 특정 깊이에 초음파 에너지를 집속해 리프팅과 타이트닝

에 활용되고, MRF는 진피와 피하조직에 고주파 열에너지를 전달해 조직 응고와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한다. MNRF는 

미세침을 통해 진피층에 직접 RF 에너지를 전달하며, Laser는 파장과 펄스 특성에 따라 색소·혈관·피부 재생 등 다양

한 적응증에 활용된다. 이처럼 기술별 작용영역과 적응증이 상이해 하나의 에너지원만으로 모든 시술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복합시술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조직층에 작용하는 에너지원의 병용 효과에 대한 임상 근거도 축적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전

향적 무작위 Split-face 임상에서는 안면 이완 환자를 대상으로 Microfocused Ultrasound(MFU) 단독 시술과 

MFU·Microneedle Fractional RF 병용 시술을 비교한 결과, 병용 부위에서 피부결·주름·모공 및 색소 관련 지표가 추

가로 개선됐다(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5). 기존 연구에서도 HIFU와 Monopolar RF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이후 안면 리프팅과 타이트닝 개선이 확인된 바 있다(Journal of Cosmetic and Laser Therapy, 2018). 다만 

에너지원별 최적 조합과 시술 순서, 에너지 수준 등에 대한 표준화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복합시술의 효과를 모든 환자

와 적응증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추가적인 비교 임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병의원의 장비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의원이 HIFU·MRF·MNRF·Laser 등 복수의 EBD

를 보유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와 시술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을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어 치료 옵션을 세분

화할 수 있다. 장비 업체들도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단일 주력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에너지원과 적응증을 아우르

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장비는 복수의 핸드피스나 에너지원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EBD 제조사의 경쟁력 역시 개별 장비의 성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제품 포트폴리오의 범위와 임상 활용성

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제품군을 보유한 업체는 동일 병의원에 복수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고, 각 플

랫폼의 설치 기반 확대가 후속 소모품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동시에 신규 장비를 추가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

료진 교육과 임상 데이터 축적, 복합시술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기존 고객 내 제품 침투율을 높이는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멀티플랫폼화는 제품 수 확대 자체보다 서로 다른 기술의 임상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병의원의 활용도를 높

이고 고객당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향후 EBD 시장에서는 복합시술 확대와 함께 제조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점차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시장 경쟁력은 단순히 다양한 에너지원의 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결정되기보다, 각 플랫폼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의료진이 실제 시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프로토콜을 확보하는 역량에서 차별화될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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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BD 에너지원별 적용영역 및 대표제품 

기술 주요 작용 방식 주요 활용 영역 주요 제품 

집속초음파  

(HIFU/MFU-V)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조직 깊이에 집속해  

열 응고점 형성 
리프팅, 타이트닝 

Ultherapy PRIME(Merz Aesthetics, 독일),  

Ultraformer MPT(Classys) 

MRF 
단극성 RF 전류를 이용해 진피 및 피하조직에 

열에너지 전달 

타이트닝,  

주름·탄력 개선 

Thermage FLX(Solta Medical, 미국),  

Volnewmer/Everesse(Classys),  

Oligio(Wontech) 

MNRF 
미세침을 피부에 삽입한 뒤 진피층에  

RF 에너지를 직접 전달 

피부결·흉터 개선,  

타이트닝, 피부 재생 

Morpheus8(InMode, 이스라엘),  

Genius(Cynosure Lutronic, 미국), 

Quadessy(Classys) 

Laser 
파장별 선택적 광열·광음향 작용을 통해  

목표 조직에 에너지 전달 
색소·혈관·흉터·피부 재생 등 

PicoSure Pro(Cynosure Lutronic, 미국),  

PicoWay(Candela, 미국),  

Reepot(Classys) 

주: 1) 제품은 각 EBD 기술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상용화 사례이며, 국가별 허가사항 및 세부 적응증은 상이함. Laser는 파장과 펄스 방식에 따라 적용 영역이 세분화됨 

2) Genius는 한국 기업 루트로닉이 개발한 제품이며, 2024년 Cynosure와의 통합 이후 Cynosure Lutronic 그룹에 편입  

자료: 각 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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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 대형시장 침투 본격화, 해외 성장세 지속 

국내 수요 둔화에도 기존 해외 

사업은 20%대 성장세 유지. 

미국·유럽 대형시장 침투와  

기존 수출국의 제품 다변화가 

중장기 외형 성장 견인할 전망 

2026년 들어 클래시스의 전사 매출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남미 신규 연결 효과를 제외한 기존 해외 사업은 2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존사업 기준 매출액은 1,7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국내 매출이 458억원으로 15.8% 감소한 반면, 해외 매출은 1,300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특히 해외 장비 

매출은 772억원(+31.3% YoY), 소모품 매출은 525억원(+13.7% YoY)을 기록하며 해외 사업이 기존사업의 성장을 견

인했다. 

 

해외 매출의 성장 기반은 기존 주요 시장인 브라질·태국·일본에서 미국·유럽 등 대형 미용의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

다. 미국에서는 2024년 4월 볼뉴머의 FDA 허가를 획득한 이후 현지 브랜드인 Everesse(에버레스)로 판매를 시작했

으며, 2025년 연간 300대 이상의 장비를 판매했다. 2026년 3월에는 MNRF 장비 쿼드세이를 추가로 출시하면서 미

국 내 판매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사업은 Everesse의 시장 안착에 이어 MRF와 MNRF를 함께 공급하

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Ultraformer MPT까지 판매가 시작될 경우 HIFU·MRF·MNRF를 아우르는 제품 포트

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2025년 주요 제품의 인허가 확보 이후 판매지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5월 볼뉴머, 같

은 해 8월 Ultraformer MPT의 CE MDR 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했으며, 2025년 유럽 매출은 약 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Ultraformer MPT는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터키 등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했고, Volnewmer 

역시 스페인·터키·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2026년에는 HIFU와 MRF에 

MNRF·Laser 제품군까지 추가하면서 유럽 내 판매 포트폴리오를 복수의 EBD 제품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태국과 일본 등 기존 핵심 수출국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 매출은 2025년 295억원으로 전년 대

비 34% 증가했으며, HIFU와 MRF 누적 판매대수는 2,300대를 넘어섰다. 일본 매출도 1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HIFU·MRF 누적 판매대수는 1,000대를 돌파했다. 양국 모두 Ultraformer 중심의 기존 판매구조에 

Volnewmer가 추가된 이후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됐으며, 리팟과 쿼드세이 등 신규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면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Cross-selling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해외 사업은 Ultraformer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의 시장 침투율을 높이던 구조에서 미국·유럽 등 대

형시장으로 판매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별 판매 제품을 다변화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매출 부진으로 기존사업의 전체 성장률은 둔화됐으나, 해외 장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소모품 매출도 두 자릿

수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해외 성장세는 견조한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미국·유럽에서 신규 장비의 Installed 

Base가 확대되고 태국·일본 등 기존 시장에서 Cross-selling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사업의 지역 및 제품별 성장 기반

은 더욱 다변화될 전망이다.  

투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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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매출액 추이  

 
주: 본문은 IR 자료, 표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내수·수출액에 소폭 차이 존재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MedSystems 인수로 남미 직영화, 수익성 정상화가 핵심 

MedSystems 인수, 향후 기존 

재고 소진과 신규 제품  

Cross-selling을 통한 현지 성장 

및 연결 수익성 정상화 중요 

클래시스는 2026년 3월 브라질 미용의료기기 유통사 MedSystems를 보유한 JL Health 지분 77.5%와 콜롬비아·아

르헨티나 유통법인을 인수하며 남미 주요 시장의 판매구조를 대리점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다. MedSystems는 

2018년부터 클래시스 제품을 브라질에서 독점 유통해 온 현지 파트너로, 2024년 기준 매출액 1,350억원, 조정 

EBITDA 169억원, 조정 EBITDA 마진 12.5%를 기록했다. 또한 15,000개 이상의 고객 네트워크와 누적 장비 판매대수 

1만대 이상, 200개 이상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확보하고 있어 현지 영업뿐 아니라 인허가·교육·마케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직영 전환에 따라 남미 지역의 매출 인식 구조도 본사의 MedSystems향 Sell-in 방식에서 현지 최종판매 기준으로 변

경되었다. 인수 이전에는 클래시스 본사가 MedSystems에 장비와 소모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지만, 연

결 편입 이후 본사와 현지법인 간 거래는 내부거래로 제거되고 MedSystems가 현지 병의원 등에 판매하는 매출이 연

결 실적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2Q26 남미 현지 매출은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내부거래 제거 등을 반영한 연결 매출 

순증 효과는 151억원이다. 1H26 누적 남미 신규 연결 편입 효과는 169억원으로, 인수 이후 남미 사업이 연결 외형 성

장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다만 외형 확대와 달리 연결 초기에는 수익성 희석이 나타나고 있다. 2Q26 연결 매출총이익률은 72.5%로 전년동기 

대비 4.3%p 하락했고, 영업이익률은 51.6%에서 41.6%로 10.0%p 낮아졌다. 같은 기간 별도 영업이익률은 50.8%

를 기록해 본사 사업의 높은 수익성은 유지되었으나, 연결 마진 하락에는 남미 유통법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 구조

와 급여·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 등 현지 판관비 편입, 인수 이전 현지법인이 보유한 클래시스 제품 재고에 포함된 미실

현이익 제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장기 인수 시너지는 최종판매 단계의 유통마진 내재화와 기존 고객망을 활용한 Cross-selling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2024년 MedSystems 매출에서 클래시스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63%로, 나머지 37%는 타사 제품으로 구성됐다. 

543 631 788 1,121 545 461

875
1,171

1,641

2,247

1,059 1,466

0

1,000

2,000

3,000

4,000

2022 2023 2024 2025 1H25 1H26

국내

해외

(억원)



 

 
    

 

 

 

 

 

 

 14 

현재 브라질에서는 Ultraformer와 Volnewmer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향후 Quadessy와 Laser 등으로 제품

군을 확대할 경우 기존 15,000개 이상의 고객망을 기반으로 고객당 판매 제품 수를 늘릴 수 있다. 특히 브라질 내 

Ultraformer 누적 판매대수가 이미 3,700대를 넘어선 만큼, 기존 HIFU 고객에게 MRF·MNRF·Laser 장비를 추가 공

급하고 각 플랫폼의 소모품 반복매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MedSystems가 보유한 현지 영업·교육·마케팅 인프라도 신규 제품의 시장 침투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

다. 현지에서는 MedSystems Academy를 통한 의료진 교육과 KOL 네트워크, 오프라인 행사 및 B2C 마케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 체제에서는 이를 클래시스의 제품 출시 및 판매전략과 직접 연계할 수 있다. 기존 대리점 영업

구조 대비 제품별 출시 시점과 가격정책, 패키지 판매, 복합시술 마케팅 등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어 신규 제품의 현

지 출시와 Cross-selling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최근 멀티플랫폼·복합시술 확대 흐름을 감안하면, 다수의 기존 병

의원 고객을 확보한 현지 유통망은 신규 EBD 제품의 초기 침투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MedSystems 인수의 성과는 2026년 단기적인 연결 매출 증가보다 중장기 현지 매출 성장과 수익성 정상화 과정에

서 확인될 전망이다. 연결 초기 수익성을 낮추고 있는 기존 재고의 미실현이익 제거 효과는 재고 소진에 따라 점차 완

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현지 판매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와 Quadessy·Laser 등 신규 제품의 Cross-

selling, 고마진 소모품 매출 확대가 동반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지가 연결 영업이익률 회복의 핵심이다. 따라서 

향후 남미 현지 매출 성장률, 기존 재고 소진 속도, 신규 제품 침투율과 연결 영업이익률 회복 여부가 인수 시너지의 

가시화를 판단할 주요 지표로 판단한다. 

 

MedSystems의 경쟁력 

 
자료: 클래시스(MedSystems Company estimates, and Demografia Médica 2023 재인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높은 인지도 및 확고한 위상 독보적인 유저 네트워크 규모 시장을 주도하는 마케팅

▪ HIFU, MRF, MNRF, Laser, Skin Cleaning, Plasma, Cooling 등
15+EBD 브랜드

▪ 피부미용의료침투율70%
메디컬 세그먼트

▪ 매년60회+ 행사& 1,000명+ 참석
방대한 KOL 인플루언서

▪ MedSystemsAcademy운영
온·오프라인 교육 전문화

▪ Beauty Seg로의시장확장을통한Target 고객수증가
뷰티 세그먼트

▪ 활발한디지털커뮤니티통한소통–SNS 팔로워54,000명이상
비교 불가한 B2C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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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D 풀라인업과 Installed Base 확대로 소모품 성장 기반 강화 

HIFU·MRF에 MNRF·Laser가 

추가되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향후 성장의 핵심은 신규 장비 

Installed Base 증가로 

Cross-selling과 고마진 소모품 

반복 매출 확대 

클래시스는 이루다 합병을 통해 기존 HIFU·MRF에 MNRF·Laser를 추가하면서 주요 EBD 기술 영역을 포괄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향후 성장의 핵심은 확대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Installed Base를 늘리고, 누적 설

치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반복매출을 확대하는 데 있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장비 52%, 소모품 46%로, 장

비 판매와 이후 발생하는 소모품 매출이 동사 실적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Installed Base는 약 4.5만대로, 이 가운데 Ultraformer 시리즈가 약 2.1만대, Volnewmer/ 

Everesse가 약 3,300대를 차지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HIFU와 MRF 설치대수는 각각 약 2,600대, 1,500대 증가했

다. 여기에 이루다 합병을 통해 MNRF·Laser 제품군이 추가되면서 기존 HIFU·MRF 고객에게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EBD 제품군도 확대됐다. 

 

2026년에도 해외를 중심으로 장비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H26 기존사업 기준 장비 매출은 914억원으로 전

년동기 대비 13.4% 증가했으며, 해외 장비 매출은 772억원으로 31.3% 성장했다. 2Q26에는 Ultraformer가 글로벌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Volnewmer와 Quadessy, 유럽 Laser 제품의 판매도 증가했다. Volnewmer, 

Quadessy, Laser의 매출 기여가 확대되면서 해외 장비 매출의 제품 구성도 다변화되고 있다. 

 

장비 판매 확대는 Installed Base 누적을 통해 향후 소모품 반복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HIFU 카트리지, MRF 팁, MNRF 

니들팁은 시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동사 소모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90% 수준이다. 1H26 기존사업 기준 

소모품 매출은 8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해 장비 매출 증가율을 하회했으나, 해외 소모품 매출은 525억

원으로 13.7% 증가했고 2Q26에는 전년동기 대비 31.3% 성장했다. 최근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한 장비 판매가 

향후 소모품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실적 성장의 주요 변수로 판단된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는 기존 고객 대상 Cross-selling을 통한 고객당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Ultraformer 사용 병의원에 Volnewmer·Quadessy·Laser 등을 추가 공급할 경우 고객당 보유 장비 수가 증가하고, 

신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반복매출도 추가된다. 따라서 향후 풀라인업 전략의 성과는 해외 신규 장비 판매대

수와 Installed Base 증가, 소모품 매출 성장률 및 매출 비중, 신규 제품의 기존 고객 침투 확대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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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판매 대수(2025년말 기준)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장비 매출액 추이(기존 사업 기준)  소모품 매출액 추이(기존 사업 기준)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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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적 추이 

해외 장비·소모품 동반 성장으로 

2025년 사상 최대 실적 

2025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3,368억원(+38.6% YoY), 영업이익 1,706억원(+39.3% YoY), 영업이익률 50.7%(전년 

대비 +0.3%p), 지배주주순이익 1,319억원(+34.8% YoY)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주력 제품인 

Ultraformer와 Volnewmer의 국내외 판매가 확대된 가운데, 2024년 10월 합병한 이루다의 MNRF·Laser 제품군이 

연간 실적에 온기로 반영되며 외형 성장을 뒷받침했다. 지역별로는 국내 매출이 1,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2%, 해

외 매출은 2,247억원으로 36.9% 증가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66.7%를 기록했다. 

 

미용의료기기 매출은 3,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비 매출은 1,740억원으로 약 40% 증

가하며 전체 매출의 51.7%를 차지했다. Ultraformer 시리즈와 Volnewmer의 해외 판매 확대가 지속된 가운데, 이루

다 합병으로 추가된 MNRF·Laser 제품군의 연간 실적 반영도 장비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해외 장비 매출은 1,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미국 Everesse 판매 확대와 유럽·태국·일본 등 주요 수출지역의 

Ultraformer·Volnewmer 판매 증가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Volnewmer와 기존 HIFU 제품 판매에 이루다 제품군이 

추가되면서 장비 매출이 확대됐다. 2024년에는 이루다 실적이 합병 이후인 4분기에만 연결 반영된 만큼, 2025년 장

비 매출 증가에는 기존 사업의 성장과 이루다 연간 연결 효과가 함께 반영됐다. 

 

소모품 매출은 1,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0%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45.9%를 차지했다. Ultraformer와 

Volnewmer의 누적 설치대수 확대에 따라 카트리지와 팁의 반복 구매가 증가했으며, 특히 해외 소모품 매출은 9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5% 성장해 전체 소모품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국내 소모품 매출도 592억원으로 약 28.7% 

증가했다. 장비 판매 확대와 기존 Installed Base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반복매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장비와 소모품의 

양대 매출구조가 유지됐다. 

 

화장품·개인용 의료기기 매출은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 증가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제한적이다. 기존 Skederm 제품에 더해 2025년 11월 슈링크홈 리프투글로우를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수익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5년 매출총이익률은 77.5%로 전년 78.7% 대비 1.2%p 하락했다. 장비 매출 증

가율이 소모품 매출 증가율을 상회한 가운데, 기존 클래시스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이루다 제품군이 연

간 실적에 온기로 반영되면서 제품 믹스가 변화한 영향으로 판단한다. 반면 판관비율은 2024년 28.3%에서 2025년 

26.9%로 1.4%p 하락하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 하락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50.4%에서 50.7%로 0.3%p 개선됐다. 

  

실적추이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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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실적 추이 및 전망 

해외 성장과 남미 연결 편입으로 

외형 확대, 수익성은 조정 전망 

2026년 연결 매출액은 4,263억원(+26.6% YoY), 영업이익 1,861억원(+9.1% YoY), 영업이익률 43.6%(전년대비 

7.1%p 하락), 지배주주순이익 1,468억원(+11.3% YoY)으로 전망한다. 미국·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기존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6년 3월 인수한 MedSystems의 연결 편입이 외형 성장을 추가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

한다. 다만 남미 유통사업 편입으로 매출원가율이 상승하고 일본·남미 등 해외 직영체제 확대에 따른 판관비 부담도 증

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을 하회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연결실적은 매출액 1,927억원(+20.1% YoY), 영업이익 811억원(-0.8% YoY), 영업이익률 42.1%(전년

대비 8.9%p 하락), 지배주주순이익 620억원(+10.1% YoY)을 기록했다. 1Q26 매출액은 872억원(+13.0% YoY), 영업

이익은 372억원(-4.1% YoY)을 기록했으며, 2Q26에는 매출액이 1,055억원(+26.7% YoY)으로 처음으로 분기 1,000

억원을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439억원(+2.2% YoY)으로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외형 성장세는 2분기 들

어 확대됐으나, 2Q26 영업이익률은 41.6%로 전년동기 51.6% 대비 10.0%p 하락해 수익성 조정이 이어졌다. 

 

상반기 매출 성장은 기존 해외 사업과 남미 신규 연결 효과가 함께 견인했다. MedSystems 편입 효과를 제외한 기존

사업 매출은 1,758억원으로 9.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매출은 1,300억원으로 22.7% 증가한 반면 국내 매출

은 458억원으로 15.8% 감소했다. 장비 매출은 914억원(+13.4% YoY)으로, 해외 장비 매출이 772억원(+31.3% YoY)

까지 확대되며 국내 장비 매출 감소를 상쇄했다. Ultraformer와 Volnewmer의 해외 판매가 견조한 가운데 

Quadessy와 Laser 등 신규 제품의 기여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 장비 매출은 전년의 높은 기저와 리팟 판매 감

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4.8% 감소했다. 

 

소모품 매출은 8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해 장비 매출 대비 성장률이 낮았다. 지역별로 국내 소모품 매

출은 277억원으로 7.6% 감소했으나, 해외 소모품 매출은 525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특히 2Q26 해외 소모품 매

출은 26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3% 성장해 해외 Installed Base 확대 효과가 점차 반영되고 있다. 3월부터 연결

된 남미 법인은 상반기 연결 매출에 169억원의 순증 효과를 반영했으며, 2Q26에는 현지 매출 213억원 가운데 내부거

래 제거 등을 반영한 151억원이 연결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익성 하락은 남미 유통사업의 연결 편입과 해외 직영체제 확대 영향이 컸다. 1H26 매출총이익률은 73.5%로 전년동

기 78.1% 대비 4.6%p 하락했다. 본사 대비 원가율이 높은 남미 유통사업이 신규 편입된 데다, 인수 이전 남미 법인이 

보유하던 클래시스 제품 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제거가 추가로 반영된 영향이다. 판관비도 글로벌 직영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마케팅비·지급수수료 증가로 매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반면 2Q26 별도 영업이익률은 50.8%를 기록해 

기존 본사 사업의 수익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6년 연결 수익성 하락은 주로 연결 범위 확대와 해외 직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연간 기준 미용의료기기 매출은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상반기 국내 수요 둔화에도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Ultraformer와 Volnewmer 판매가 확대되고, Quadessy·Laser 등 신규 제품의 해외 매출 기

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화장품·개인용 의료기기 매출은 86억원으로 17.8% 증가하고 임대료 수입은 5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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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MedSystems 연결 편입에 따른 남미 현지 매출이 추가되면서 연결 매출 성장률은 기존 미

용의료기기 사업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에는 기존 해외 사업 성장과 MedSystems의 온기 연결 효과를 기반으로 상반기보다 높은 매출 증가율을 예상

한다. 연간 추정치 4,263억원을 기준으로 하반기 매출은 2,3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2% 증가할 전망이다. 미

국·유럽에서 주요 장비의 판매지역과 Installed Base가 확대되는 가운데, 남미 법인이 하반기 전 기간 연결되고 

Quadessy·Laser 등 신규 제품의 매출 기여가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매출은 상반

기 부진 이후 기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2026년 하반기 성장의 중심은 해외 기존사업과 남미 연결 효과가 될 

전망이다. 

 

수익성은 상반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예상한다. 2026년 매출총이익률은 2025년 77.5%에서 73.1%로 

4.4%p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인수 이전 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제거 부담이 완화되고 남미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2H26 영업이익률은 약 45.0%로 1H26 42.1% 대비 

개선될 것으로 추정한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43.6%로 2025년 50.7% 대비 7.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대비 수익성 회복 여부가 2027년 이익 성장률을 판단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기별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매출액       771        833        830        934        872     1,055  

(YoY) 53.1  41.8  39.7  25.6  13.0  26.7  

미용의료기기 761  807  803  916  832  885  

화장품/개인용의료기기 8  24  25  16  21  19  

임대료 수입 2  2  2  2  2  1  

구 이루다 품목       

남미 연결편입효과     18  151  

영업이익            388             430             376             512             372             439  

영업이익률 (%)           50.3            51.6            45.3            54.8            42.7            41.6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영업이익 추이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418 1,801 2,429 3,368 4,263

41.0

27.0

34.9

38.6

26.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22 2023 2024 2025 2026F

(억원) (%)매출액(좌)

매출액증가율(우)

689 896 1,224 1,706 1,861

48.6

49.8
50.4 50.7

43.6

40

42

44

46

48

50

52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22 2023 2024 2025 2026F

(억원) (%)영업이익(좌)

영업이익률(우)



 

 
    

 

 

 

 

 

 

 20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18 1,801 2,429 3,368 4,263 

증가율 (%) 41.0 27.0 34.9 38.6 26.6 

미용의료기기 1,377 1,761 2,257 3,286  3,653  

화장품/개인용의료기기 20 24 45 73  86  

임대료 수입 22 16 10 9  5  

구 이루다 품목   117   

남미 연결편입효과     519 

매출원가 336 397 518 757 1,147 

매출원가율 (%) 23.7 22.0 21.3 22.5 26.9 

매출총이익 1,082 1,404 1,911 2,611 3,117 

매출총이익률 (%) 76.3 78.0 78.7 77.5 73.1 

영업이익 689 896 1,224 1,706 1,861 

영업이익률 (%) 48.6 49.8 50.4 50.7 43.6 

증가율 (%) 33.2 30.1 36.6 39.3 9.1 

세전계속사업이익 968 938 1,279 1,686 1,876 

(지배주주)당기순이익 754 742 979 1,319 1,468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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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둔화 반영하며 Historical Band 하단까지 멀티플 조정 

2026F PER 13.7배, PBR 

3.2배로 최근 5개년 Historical 

Band 하단. 향후 국내 수요 

안정화와 남미 수익성 회복 여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변수 

2026년 9월 28일 종가 기준 클래시스는 당사 2026년 실적 추정치 기준 PER 13.7배, PBR 3.2배, PSR 4.7배에 거래되

고 있다. 국내 미용의료기기 수요 둔화와 MedSystems 연결 편입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이익 성장률이 둔화된 가

운데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과거 대비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동종기업으로는 국내 EBD 미용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원텍, 아스테라시스, 하이로닉을 선정하였다. 다만 하이로닉

은 2026년 컨센서스가 부재해 2026F 밸류에이션은 원텍과 아스테라시스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클래시스의 

2026F PER 13.7배는 원텍 9.7배 대비 약 41% 높은 수준이다. 아스테라시스는 2026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6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PER이 59.1배까지 상승해 직접적인 비교의 유의성이 낮다. 이에 따라 아스테라시스의 높은 

PER이 반영된 동종기업 평균 34.4배 역시 적정 상대가치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원텍 대비 PER 프리미엄은 성장성과 수익성 차이를 감안하면 일정 부분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클래시스의 

2026F 매출 성장률은 26.6%로 원텍의 20.5%를 상회하며, 영업이익률은 43.6%로 원텍 25.3% 대비 18.3%p 높

다. ROE는 클래시스 24.7%, 원텍 25.3%로 유사하다. 자본효율성이 유사한 가운데 클래시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 원텍 대비 높은 PER 적용의 근거는 유효하다. 다만 2026F EPS 성장률은 클래

시스 11.6%로 원텍의 28.0%를 하회해, 2026년 이익 성장률만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PER 프리미엄 확대를 뒷받침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PBR은 동종기업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본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면 상대적인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클래

시스의 2026F PBR은 3.2배로 비교 가능한 동종기업 평균 3.4배와 유사한 반면, ROE는 24.7%로 동종기업 평균 

16.6%를 8.1%p 상회한다. 특히 아스테라시스는 PBR 4.6배에 ROE 7.8%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ROE 대비 PBR 

수준에서 클래시스의 상대가치는 동종기업 대비 우호적이다. PSR은 4.7배로 동종기업 평균 3.4배를 상회하나, 2026F 

영업이익률이 43.6%로 동종기업 평균 17.3%를 크게 웃도는 만큼 PSR 차이는 매출액 대비 이익 창출력의 차이를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Historical valuation에서도 최근 멀티플 조정 폭이 확인된다. 현재 2026F PER 13.7배와 PBR 3.2배는 모두 최근 5개

년 PER·PBR Band의 하단 구간에 위치한다. 2023~2025년 해외 고성장과 5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던 멀티플이, 2026년 국내 수요 둔화와 연결 수익성 하락에 따른 이익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며 빠르

게 낮아진 결과이다. 

 

동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2026년 이익 성장 둔화와 영업이익률 하락을 상당 부분 반영하며 최근 5개년 Historical 

Band 하단까지 조정된 수준으로,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원텍 대비 PER 프리미

엄은 유지되고 있으나 높은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로 설명 가능한 수준이며, PBR은 동종기업 평균과 유사한 반면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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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미국·유럽 중심의 기존 해외 사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국내 수요

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MedSystems 편입 이후 연결 영업이익률이 회복될 경우, 2027년 이익 성장률 개선과 함께 밸

류에이션 재평가의 근거도 강화될 전망이다. 

 

동종기업 ROE-PBR 산포도(2026년 예상실적 기준) 

 
주: 동종기업들의 2026년 예상실적은 컨센서스 적용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ER 밴드 차트  PBR 밴드 차트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클래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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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기업 비교 (단위: 원, 억원, %, 배) 

 클래시스 원텍 아스테라시스 하이로닉 

주가(원) 2026년 9월 28일 종가 기준 30,750 4,885 5,730 4,590 

시가총액 (억원) 20,060 4,361 2,156 789 

자산총계(억원) 

2023 3,754 1,533 166 791 

2024 6,084 1,779 247 784 

2025 7,046 2,172 522 712 

2026F 8,604 2,925 587 N/A 

자본총계(억원) 

2023 2,835 993 67 724 

2024 4,526 1,268 196 682 

2025 5,517 1,574 468 635 

2026F 6,333 1,980 472 N/A 

매출액(억원) 

2023 1,801 1,156 175 337 

2024 2,429 1,153 288 316 

2025 3,368 1,568 379 321 

2026F 4,263 1,889 476 N/A 

영업이익(억원) 

2023 896 460 16 53 

2024 1,224 348 67 -64 

2025 1,706 517 104 41 

2026F 1,861 478 45 N/A 

영업이익률(%) 

2023 49.8 39.8 8.9 15.6 

2024 50.4 30.2 23.1 -20.1 

2025 50.7 33.0 27.4 12.8 

2026F 43.6 25.3 9.3 N/A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2023 742 388 9 82 

2024 979 291 54 -70 

2025 1,319 352 92 32 

2026F 1,468 450 37 N/A 

PER(배) 

2023 32.9 21.2 N/A 17.4 

2024 31.4 13.4 N/A N/A 

2025 27.1 19.7 49.4 30.0 

2026F 13.7 9.7 59.1 N/A 

PBR(배) 

2023 8.6 8.3 N/A 1.8 

2024 6.9 3.1 N/A 1.5 

2025 6.5 4.4 9.9 1.2 

2026F 3.2  2.2 4.6 N/A 

ROE(%) 

2023 28.9 49.7 14.3 12.5 

2024 26.5 25.8 40.6 -10.0 

2025 26.2 24.8 27.7 4.8 

2026F 24.7 25.3 7.8 N/A 

PSR(배) 

2023 13.6 7.1 N/A 4.3 

2024 12.7 3.4 N/A 3.7 

2025 10.6 4.4 12.0 3.0 

2026F 4.7 2.3 4.5 N/A 

주: 동종기업의 2026년 예상실적은 컨센서스 적용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4 

 

 

  

  국내 미용의료기기 수요 둔화 장기화 가능성 

국내 미용의료기기 수요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사업의 성장률 

회복과 소모품 매출 확대가 제한될 

수 있음 

2026년 들어 국내 미용의료기기 수요가 둔화되면서 동사의 기존 사업의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1H26 기존 사업 기

준 해외 매출은 1,3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한 반면, 국내 매출은 458억원으로 15.8% 감소했다. 특히 

국내 장비 매출은 34.8% 감소했고 소모품 매출도 7.6% 줄었으며, 2Q26 국내 전체 매출 감소폭은 25.3%까지 확대

됐다. 전년의 높은 기저와 리팟 판매 역기저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장비와 소모품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술 수요와 신규 장비 도입 속도의 회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은 클래시스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Installed Base를 확보한 핵심 시장이라는 점에서 수요 둔화가 장기화

될 경우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신규 장비 판매가 부진하면 Installed Base 확대 속도가 낮

아지고, 시술 수요가 함께 둔화될 경우 기존 설치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 사업이 국내 부진을 상쇄하고 있으나, 국내 감소폭이 확대될 경우 기존 사업 전체의 성장률 회복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과거 높은 매출 성장률과 5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형성됐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감안하

면, 국내 수요 회복 여부는 향후 실적 성장률뿐 아니라 멀티플 회복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판단한다. 

 

  MedSystems 통합 이후 수익성 정상화 지연 가능성 

MedSystems 편입 이후 남미 

매출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연결 

영업이익률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MedSystems 인수는 남미 유통망 직영화를 통한 외형 확대와 Cross-selling을 목적으로 하지만, 연결 초기에는 수익

성 희석이 나타나고 있다. 2Q26 연결 영업이익률은 41.6%로 전년동기 대비 10.0%p 하락하였다. 남미 유통사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 구조와 현지 인건비·마케팅비·지급수수료 편입, 인수 이전 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제거 등이 

연결 수익성을 낮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연간 영업이익률도 43.6%로 2025년 50.7% 대비 

7.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재고 소진뿐 아니라 MedSystems 고객망을 활용한 Volnewmer, Quadessy, 

Laser 등의 Cross-selling과 소모품 매출 확대가 필요하다. 현지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저마진 유통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신규 제품 침투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연결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률 회복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남미 현지 매출 성장률과 제품 믹스, 신규 장비 Cross-selling, 연결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가 인수 시너지 가시

화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리스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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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18 1,801 2,429 3,368 4,263 

증가율(%) 41.0 27.0 34.9 38.6 26.6 

매출원가 336 397 518 757 1,147 

매출원가율(%) 23.7 22.0 21.3 22.5 26.9 

매출총이익 1,082 1,404 1,911 2,611 3,117 

매출이익률(%) 76.3 78.0 78.7 77.5 73.1 

판매관리비 393 508 687 905 1,256 

판관비율(%) 27.7 28.2 28.3 26.9 29.5 

EBITDA 728 939 1,297 1,852 2,028 

EBITDA 이익률(%) 51.3 52.1 53.4 55.0 47.6 

증가율(%) 34.2 29.0 38.1 42.9 9.5 

영업이익 689 896 1,224 1,706 1,861 

영업이익률(%) 48.6 49.8 50.4 50.7 43.6 

증가율(%) 33.2 30.1 36.6 39.3 9.1 

영업외손익 279 42 66 -20 15 

금융수익 26 87 242 101 117 

금융비용 47 36 57 109 90 

기타영업외손익 300 -8 -120 -12 -1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11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968 938 1,279 1,686 1,876 

증가율(%) 73.9 -3.0 36.3 31.8 11.2 

법인세비용 214 196 304 367 408 

계속사업이익 754 742 975 1,320 1,46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54 742 975 1,320 1,468 

당기순이익률(%) 53.2 41.2 40.2 39.2 34.4 

증가율(%) 72.1 -1.5 31.4 35.3 11.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754 742 979 1,319 1,468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478 1,857 2,342 2,958 4,021 

현금성자산 260 183 227 375 754 

단기투자자산 872 1,195 1,355 1,700 2,151 

매출채권 69 173 369 484 612 

재고자산 234 194 300 301 381 

기타유동자산 43 112 90 97 123 

비유동자산 1,836 1,897 3,742 4,089 4,583 

유형자산 1,042 1,390 1,932 1,997 2,068 

무형자산 15 28 1,409 1,396 1,658 

투자자산 14 42 92 391 542 

기타비유동자산 765 437 309 305 315 

자산총계 3,314 3,754 6,084 7,046 8,604 

유동부채 362 292 1,289 802 2,086 

단기차입금 0 0 39 6 1,206 

매입채무 3 5 39 46 58 

기타유동부채 359 287 1,211 750 822 

비유동부채 656 627 268 728 184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644 620 115 628 58 

기타비유동부채 12 7 153 100 126 

부채총계 1,019 919 1,557 1,530 2,270 

지배주주지분 2,296 2,835 4,540 5,530 6,346 

자본금 65 65 66 66 66 

자본잉여금 242 242 1,063 99 99 

자본조정 등 -54 -183 48 -113 2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1 1 2 2 

이익잉여금 2,042 2,710 3,361 5,475 6,154 

자본총계 2,296 2,835 4,526 5,517 6,333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48 646 1,028 1,639 1,499 

당기순이익 754 742 975 1,320 1,468 

유형자산 상각비 37 40 50 67 79 

무형자산 상각비 2 3 22 80 88 

외환손익 12 10 0 26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64 -85 -149 48 -124 

기타 -193 -64 130 98 -1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20 -482 -822 -1,090 -1,08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49 -100 -18 5 -151 

유형자산의 감소 600 1 1 24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75 -45 -41 -129 -150 

기타 -1,096 -338 -764 -990 -788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11 -256 -167 -395 -21 

차입금의 증가(감소) 318 -24 -29 -41 63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43 -75 -128 -168 -652 

기타 -64 -157 -10 -186 0 

기타현금흐름 -6 15 5 -6 -10 

현금의증가(감소) -168 -77 43 148 379 

기초현금 428 260 185 227 375 

기말현금 260 183 227 375 754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5.8 32.9 31.4 27.1 13.7 

P/B(배) 5.2 8.6 6.9 6.5 3.2 

P/S(배) 8.4 13.6 12.7 10.6 4.7 

EV/EBITDA(배) 15.8 25.3 23.6 18.6 9.2 

배당수익률(%) 0.6 0.5 0.5 1.8 3.3 

EPS(원) 1,164 1,146 1,517 2,014 2,248 

BPS(원) 3,544 4,377 6,930 8,442 9,728 

SPS(원) 2,189 2,781 3,766 5,142 6,531 

DPS(원) 116 200 257 1,000 1,000 

수익성(%)      

ROE 38.3 28.9 26.5 26.2 24.7 

ROA 27.5 21.0 19.8 20.1 18.8 

ROIC 52.8 51.5 41.1 35.2 37.2 

안정성(%)      

유동비율 408.0 635.1 181.7 368.8 192.8 

부채비율 44.4 32.4 34.4 27.7 35.8 

순차입금비율 -19.7 -25.5 -14.6 -21.9 -22.2 

이자보상배율 26.4 45.8 60.0 70.5 58.2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5 0.5 0.5 

매출채권회전율 32.9 14.9 9.0 7.9 7.8 

재고자산회전율 7.1 8.4 9.8 11.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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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클래시스 O X X 

 

2026년 8월 20일 기준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9.30 클래시스-글로벌 EBD 확장 지속,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2025.05.22 클래시스-K-미용의료기기 대표선수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